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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하반기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시행
- 보험료 80% 지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 도모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하반기에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이 51개소이며, 전통

시장 내 영업중인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725개에 이른다. 전통시

장은 대체로 건물이 노후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가 발

생하면 피해가 크고, 작은 불씨로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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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점포는 물론, 시설ㆍ집기, 상품까지 가입된 보장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이다. 민간보험에 가입

돼 있어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

로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보장금액은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보험료 부담은 시와 군ㆍ

구가 함께 80%를 지원(단, 일정 기준금액 한도 적용)하며, 이외 20%

를 개별 상인이 부담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ㆍ구 등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화재공제 보험은 기존에 상인들의 부담

을 느끼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향후 화재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